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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파업사태 매듭 “골치”
노조, 회사 수습방법에 반발 … 가동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LG-Caltex정유의 파업사태 마무리가 회사측의 숨고르기와 노조의 수습방법 반발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LG정유 파업사태는 7월19일 공장을 이탈했던 노조원들이 8월11일 무조건 복귀를 선언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으나 과격 파업자에 대한 징계문제와 복귀자 재배치 방법 등으로 완전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LG정유는 8월10-17일 서울 본사에서 강성노조원 7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노조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8월20-26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2차 징계위원회에는 일부 노조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사측은 출석자가 누구인지, 징계 결과가 어

떻게 나왔는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심지어 몇명이 참석했는지와 미 참석자에 대한 차후 재징계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회사측은 강성노조원 중 상당수를 해고 등 중징계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노조원들의 현장복귀 문제가 

100%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마무리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장현장에 미 배치된 노조원은 절반 정도로 파악된다. 마지막 복귀선언 때까지 파업중이던 633명의 

노조원 가운데 320명은 현장에 재배치됐으나 나머지 313명은 아직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 집행부와 강성노조원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해고 등 징계하고 나머지는 8월

10-30일간의 복귀 교육프로그램을 거친 뒤 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파업 미 동참자들이 강경노조원들과 같은 현장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경노조원 전

원 현장 배치에 맞춰 근무 부서에 대한 대폭적인 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노조원의 현장 배치와 징계처리가 끝나야 파업사태가 실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노조가 회사의 마무리 과정에 대해 강력 비난하고 있는 점도 원활한 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조는 회사측에서 노조원들의 월급을 가압류하고 대화에 나서지 않으며 복귀 과정에서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사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가압

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대부분이 구속돼 노조측 대화 창구가 없어 대화는 당분간 어려우며 불법 파업 후 

복귀자에 대한 서약서 역시 불법 재발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회사측은 8월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김정곤 위원장 등 노조원 29명에 대해 26억1000만원의 손

해배상 가압류 결정을 받아 8월25일자로 해당 노조원들의 급료를 가압류했다.

회사측은 “법대로” 강경 방침을 계속 천명하면서도 정유기업 초유의 파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노조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주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무리 없는 수습방안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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